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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로스쿨이 지방 소재 로스쿨보다 자교 출신 입학생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2021년 전국 25개 로스쿨 중 자교 출신 지

원자의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경희대와 중앙대를 제외한 23개 로스쿨의 지원자와 신입생 중 자교 

출신 비율을 조사한 자료를 지난 17일 공개했다.

각 로스쿨의 자교 출신 지원자와 입학생의 비율을 조사한 배경에 대해 사준모는 로스쿨이 자교 

출신 지원자를 선호하고 있으며 블라인드 입시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시 결과에서 자교 출신에 대

한 선호도가 반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준모는 “학력적, 경제적, 연령적 차별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했던 과거 사법시험 제도와 달리 

현행 로스쿨 제도는 전국 25개 대학에만 설치됐다.”며 “이들 대학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건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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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순으로 자교 출신 입학생 많아

- 사준모 ‘서울 소재 대학 출신 쏠림 완화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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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및 개선, 우수 교수 인력 충원 등의 목적으로 많은 비용을 자체적으로 소모했고 이로 인한 보

상 차원에서 자교 출신 지원자들의 비율에 비해 입학생 비율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의견

을 보였다.

이어 “출신 대학 졸업증명서는 각 대학별로 디자인이 달라서 로스쿨 입학 서류 전형 시 블라인

드 처리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어느 대학 출신인지 학교 관계자는 알 수 있으며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은 자교 출신 비율이 유독 높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25개 로스쿨에 2021년 입학생 및 지원자의 출신 대학의 통

계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는 게 사준모의 설명이다.

그 결과 서울 소재 로스쿨에서 지방 소재 로스쿨보다 자교 출신 입학생 비중이 컸고, 특히 서울

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명문 로스쿨의 자교 출신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먼저 각 로스쿨별 자교 출신 입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대 로스쿨의 자교 출신 입학생 비율

이 66.01%로 가장 높았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서 입학자

의 3분의 1 이상을 타교 출신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제한한 규정을 간신히 준수한 수준이다.

〈전국 25개 로스쿨 2021년 자교출신 입학생 및 지원자 현황〉

로스쿨 

대학교

자교출신 지원자 비율

(자교출신 지원자수/전체 지원자수)

자교출신 입학생 비율

(자교출신 입학생수/전체입학생수)

강원대 2.52%(5/198) 4.76%(2/42)

건국대 5.38%(7/130) 6.81%(3/44)

경북대 13.60%(66/485) 10.40%(13/125)

경희대 비공개 12.12%(8/66)

고려대 37.27%(123/330) 48.38%(60/124)

동아대 6.09%(51/837) 11.76%(10/85)

부산대 20.31%(89/438) 11.76%(23/129)

서강대 9.97%(35/351) 15.90%(7/44)

서울대 57.46%(308/536) 66.01%(101/153)

서울시립대 8.33%(15/180) 16.36%(9/55)

성균관대 20.60%(68/330) 20.86%(29/139)

아주대 0.99%(3/303) 0%(0/100)

연세대 38.04%(140/368) 44.44%(5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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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5.12%(29/566) 8.57%(6/70)

원광대 1.08%(9/826) 1.58%(1/63)

이화여대 21.57%(82/380) 17.27%(19/110)

인하대 5.16%(14/270) 5.55%(3/54)

전남대 10.46%(50/478) 11.36%(15/132)

전북대 8.28%(41/495) 8.43%(7/83)

제주대 1.00%(2/200) 2.32%(1/43)

중앙대 비공개 16.36%(9/55)

충남대 6.26%(21/335) 2.88%(3/104)

충북대 0.88%(3/340) 0%(0/75)

한국외대 16.39%(30/183) 15.09%(8/53)

한양대 19.80%(62/313) 17.27%(19/110)

(출처/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다음으로 고려대가 48.38%, 연세대가 44.44%로 자교 출신 입학생 비중이 높았고 성균관대 

20.86%, 이화여대, 한양대 각 17.27%, 중앙대, 서울시립대 각 16.36%, 서강대 15.9%, 한국외대 

15.09%, 경희대 12.12% 등으로 서울 소재 로스쿨의 자교 출신 비중이 크게 나타난 모습이다.

동아대와 부산대는 각 11.76%, 전남대 11.36%, 경북대 10.4%, 영남대 8.57%, 전북대 8.43%, 

건국대 6.81%, 인하대 5.55%, 강원대 4.76%, 충남대 2.88%, 제주대 2.32%, 원광대 1.58% 등

이었으며 아주대와 충북대는 올해 자교 출신 입학생이 없었다.

이에 대해 사준모는 “로스쿨 도입 취지 중 하나는 사법시험 당시 합격자 대다수가 서울 소재 대

학 출신인 쏠림 현상을 완화한다는 것이었으나 서울 소재 로스쿨은 입학생들부터 자교 출신 비율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자교 출신 지원자 비율 대비 입학생 비율이 높은 곳은 23개 로스쿨 중 15곳으로 집계됐다. 강

원대와 건국대, 고려대, 동아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는 자교 출신 지원자 비율보다 입학생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경북

대, 부산대, 아주대, 이화여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는 자교 출신 지원자보다 입학생

의 비중이 작았다.

(출처/법률저널) 


